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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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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for Employees at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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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역시설관
리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연구척도는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우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근로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30대 연령이 50대 연령에 
비해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근로자가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가 있는 근로자가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근로자의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와 직업불
안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우울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추후연구의 필요
성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근로자가 속해있는 조직에서 비합리적인 조치나 평가가 이루어질 때, 노력에 대한 대가가 부족
할 때, 근로자는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관련이 있는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직불공정성과 보상부적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job-related stress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in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206 workers at the Regional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job stress and depression 
questionnaires.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and work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effect of job stress on depression was confirmed. De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higher job stress. The depression symptoms were higher among those in 
their 30s compared to those in their 50s. It was found that workers intending to leave their jobs showed
higher depressive symptoms, and these were also higher in workers who reported that COVID-19 had 
an impact on their work lives. Among the sub-factors, job stress, job demands, and job anxie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need for a method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workers, and
also suggeste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se issues. Also,
when irrational measures or evaluations are carried out in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worker belongs, 
or when the reward for effort is insufficient, the worker may experience emotional pain, which may 
increase the risk of depression. Therefore,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are needed to tackle 
organizational inequity and inadequate compensation, which are common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Keywords :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mployees, Job Stress, Job Demand, Job Insecurit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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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공 부문 근로자들은 공공시설관리 및 민원처리와 시

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도 사
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설과 일터의 감염병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질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노력과 함께 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지속
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정신적으로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특히, 시설관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시설이용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경청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회원들
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
고, 공무를 집행해야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감과 윤리규
범을 지켜하는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다[2].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정책에서도 주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적
으로 여기는 ‘고객제일주의'의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제
시되고 있어,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
설관리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3]. 다만, 경
찰직, 세무직, 간호사 등과 같은 특수직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에 비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경찰직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들[4,5]에 따르면, 직무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
황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
적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다양한 
정실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직무스트
레스의 증가는 최근 감염병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와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
로 판단된다. 직무에서 경험하는 높은 스트레스는 직장
에서 업무효율을 저하시키고, 결근율을 증가시키며, 결
과적으로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우울증
상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정
신질환의 발생률 증가와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6]. 특히 대표적인 정신질환 중의 하나
인 주요 우울증의 발병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7],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소진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진

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부적응하게 되고 결
국 이직을 결정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8,9]. 
또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들은 스트레스 및 우
울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었을 때, 우울증상이 발생할 가
능성도 함께 높아진다[7]. 또한 우울증상의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된다[9].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데에는 
개인이 직장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자극과 생
각이 일차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부적인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억
압할 때 부적응 증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10-12].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직무스트레
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이를 검증하고 확인된 결과를 통해 추후 직무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시설
관리공단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의 수 또한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
스 요인과 우울의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나아가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곳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7월22일부터 2021년 8월6일까지였으며, 대상
자들은 사전에 기관에 방문한 연구자를 통하여 연구조사
에 대해 사전에 설문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다. 대
상자의 연구 설명과 익명성과 기밀성을 보장한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조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중단에 따
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
한 206명이 수기 형태로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이중에서 
기입누락이 있는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04부를 최종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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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직무 스트레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직무스트

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19)[13]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물리환경(physical 
environment, 2문항), 직무요구(job demand, 3문항), 
직무자율성 결여(lack of job control, 2문항), 사회적
지지 부족(insufficient social support, 2문항), 직업불
안(job insecurity, 2문항), 조직불공정성(organizational 
injustice, 4문항), 보상부적절(inappropriateness of 
reward, 2문항), 일-삶의 균형(work-life imbalance, 
2문항)이 있다. 직무자율성 결여, 사회적지지 부족, 조직
불공정성, 보상부적, 일-삶의 균형 문항은 역 채점한다.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위험성이 상승함
을 의미한다.

2.2.2 우울
우울증상을 평가하기위하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PHQ-9)[14]을 사용하였다. 총 9문
항,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0-4점 정상, 5-9점 경
도, 10-14점 중등도, 15-19점 중증, 20-27점 심각함으
로 평가한다.

2.2.3 프리젠티즘, 이직의도, COVID-19 영향
프리젠티즘은 “지난 1년간,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것으로 1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유무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직의도는 “지난 1년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것으로 1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유무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COVID-19 영향은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이 나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를 묻는 것으로 1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유무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2.3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6.0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우울수준에 대
한 기술통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우
울의 차이에 대한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시행했다. 직무스트레스의 각 요인과 우울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시행했
다.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0명, 63.70%), 여성(74명, 36.3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70명, 34.30%)가 가장 많았고, 20대(13명, 
6.40%)가 가장 적은 수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자
(139명, 68.10%), 미혼자(65명, 31.90%)으로 나타났다. 
현직종사기간은 1-5년(63명, 30.90%)이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102명, 50.00%)이 가장 많았고, 무
기 계약직(91명, 44.60%), 계약/기간제(11명, 5.40%)순
으로 나타났다. 프리젠티즘(128명, 62.70%)과 이직의도
(129명, 63.20%)는 ‘아니오’로 응답한 수가 많았고, 
COVID-19 영향은 ‘예’(126명, 61.80%)로 응답한 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연령에서 30대가 50대와 비교하여 우울증상
(F=3.06,  p=0.0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결
혼여부, 현직종사기간, 고용형태에서는 우울증상의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용형태에 있어서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의 우울증상을  계약/기간제와 비
교하여 볼 때 계약/기간제 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차
이(F=2.74, p=0.07)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리젠티즘을 유경험한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교하여 
우울증상(t=4.89,  p=0.0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
도 유무에 대해 ‘예’라고 보고한 집단이 ‘아니오’라고 보
고한 집단보다 우울증상(t=5.73,  p=0.03)이 더 높게 나
타났다. COVID-19 영향에 대해 ‘예’라고 보고한 집단
이 ‘아니오’라고 보고한 집단보다 우울증상(t=2.56,  
p=0.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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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 1

2 .33
(.00) 1

3 -.07
(.28)

-.11
(.10) 1

4 .12
(.07)

.12
(.07)

.30
(.00) 1

5 .36
(.00)

.25
(.00)

-.03
(.60)

.09
(.16) 1

6 .25
(.00)

.34
(.00)

.27
(.00)

.42
(.00)

.18
(.00) 1

Table 2. Correlations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7 .13
(.05)

.39
(.00)

.16
(.01)

.35
(.00)

.24
(.00)

.66
(.00) 1

8 .21
(.00)

.41
(.00)

.09
(.19)

.20
(.00)

.18
(.01)

.61
(.00)

.65
(.00) 1

9 .27
(.00)

.35
(.00)

.09
(.19)

.21
(.00)

.28
(.00)

.37
(.00)

.39
(.00)

.36
(.00) 1

1.physical environment, 2.job demand, 3.lack of job control, 
4.insufficient social support, 5.job insecurity, 6.organizational 
injustice, 7.inappropriateness of reward, 8.work-life imbalance, 
9.depression

Categories N %
Depression

M±SD t/F(p)

Gender
Male 130 63.70 5.66±5.02 0.46

(0.64)Female 74 36.30 5.33±4.50

Age group

20~29 13 6.40 6.15±4.84

3.06
(0.02)
a>b

30~39 41 20.10 6.85±5.05a
40~49 70 34.30 6.31±4.83
50~59 54 26.50 3.85±3.88b
60≤ 26 12.70 4.84±5.46

Marriage
no 65 31.90 5.96±4.37 0.71

(0.47)yes 139 68.10 5.41±5.00

Working 
period
(yrs)

<1 23 11.30 4.27±5.15

0.80
(0.53)

1~5 63 30.90 6.00±5.05
6~10 43 21.10 5.09±4.86
11~14 46 22.50 6.02±4.48
15≤ 29 14.20 5.79±4.62

employment 
type

Full-time 102 50.00 5.86±4.32
2.74
(0.07)

indefinite 91 44.60 4.93±5.29
Non-

Standard 11 5.40 8.40±4.52

Presenteeism yes 76 37.30 7.56±5.35 4.89
(0.00)no 128 62.70 4.31±4.02

Turnover 
intention

yes 75 36.80 7.89±4.94 5.73
(0.00)no 129 63.20 4.14±4.18

COVID-19 yes 126 61.80 6.18±4.88 2.56
(0.01)no 78 38.20 4.40±4.52

Table 1. The Difference of depress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4)

3.3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에서 직무자율성 결여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하위요
인인 물리환경(r= 0.27, p<0.01), 직무요구(r= 0.35, 
p<0.01), 사회적지지 부족(r= 0.21, p<0.01), 직업불안
(r= 0.28, p<0.01), 조직불공정성(r= 0.37, p<0.01), 보
상부적절(r= 0.39, p<0.01), 일-삶의 균형(r= 0.36, 
p<0.01)은 모두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3.4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β=0.15, p=0.03)

와 직업불안(β=0.13, p=0.04)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요인은 우울에 유
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B SE β t p VIF
physical 

environment 0.37 0.24 0.11 1.55 0.12 1.31

job demand 0.40 0.19 0.15 2.12 0.03 1.40

lack of job 
control 0.18 0.22 0.05 0.81 0.41 1.21

insufficient social 
support 0.22 0.32 0.04 0.69 0.48 1.32

job insecurity 0.56 0.27 0.13 2.04 0.04 1.21

organizational 
injustice 0.15 0.20 0.07 0.77 0.43 2.37

inappropriatenes
s of reward 0.59 0.37 0.15 1.58 0.11 2.38

work-life 
imbalance 0.37 0.35 0.09 1.05 0.29 2.08

　 adj.R²=0.23, F=8.69 (p=0.00)
Durbin–watson = 1.96

Table 3. The effect of job stress on depression 
(N=204)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과 우울의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0대 연령이 50
대 연령에 비해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이나 결
혼여부, 현직종사기간, 고용형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행정직 근로자의 여성, 
35-44세 연령, 미혼자에서 우울증의 보고율이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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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
타나고 있으며, 성별과 결혼유무별 결과의 차이점은 연
구과정의 차이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15]. 다
만, 관계중심적인 여성의 특성과 대인관계에서의 변화가 
활발한 30-40대의 나이 대, 안정적인 관계인 혼인여부
가 우울증상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용형태에 있어서의 우울증상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서는 고용형태와 같은 근로조건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으며[16], 다른 조
건의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우울 수준
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7]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
구집단에서는 계약/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매우 적게 보
고되고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의 정규직과 무기 계
약직의 우울증상과 계약/계약/기간제 근로자의 우울증상
의 차이도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건강하지 못
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근로자가 우
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8]에서는 
우울과 관절염 등의 주요한 건강문제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과 우
울증상이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직의도가 있는 근로자가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19]에서는 이직의도가 직무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많으며, 우울과 높은 수준의 상관
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근로자의 우울증상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근
로자들이 많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신건
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프리젠티즘과 이직의
도의 여부, 코로나 19바이러스를 경험한 근로자들은 우
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해 프리젠티즘, 
이직의도, COVID-19 영향,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세분화
되고 타당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
구를 통해 각 요인들에 대한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한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관분석 결과에서 직

무자율성 결여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물리환경, 직
무요구, 사회적지지 부족, 직업불안, 조직불공정성, 보상
부적절, 일-삶의 균형)에서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조사된 선행연구 결과[13]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직무요구, 
조직불공정성, 보상부적절, 일-삶의 균형 요인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와 우울 간의 관계성이 높다고 보
고된 선행연구결과[11]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특히, 
근로자가 속해있는 조직에서 비합리적인 조치나 평가가 
이루어질 때, 노력에 대한 대가가 부족할 때, 근로자는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의 위험성
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관련이 
있는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직불공정성(조직
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에서 직무요구와 직업불안이 예측변인으로 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는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고, 직업불안은 구직 기회의 불안, 고용 불안정성
의 정도를 측정한다.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선행연구[13]에서는 사회적지지 부족
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우울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에
서는 직무자율성 결여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우울
과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어 선행연구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
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에서도 직무요구
와 직업불안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우울과 밀접한 관
계성을 보이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2]에서 직업안정성이 직
업불안상태로 변화되었을 때 자기보고건강상태가 악화되
고, 경미한 정신질환 상태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근
로자가 직장에서 시간적 압박을 경험하고 업무량의 증가
와 함께 현재 직장이 안정적이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울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직무요구와 직업불안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직무요구와 직업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우울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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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를 위한 직무스트레
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집집단이 제한적이라는 것
과 횡단조사를 시행했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특
성과 혼입변인 통제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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